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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일 텍사스주 프리포트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

행사가 열렸다. 

아비가일 아리아스(6)는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즈종

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. 윌름즈종양은 신장

에 생기는 종양으로, 어린이에게서 가장 흔한 복부 종

양이다. 80~90%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재발 시

에는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. 

　

아비가일 역시 암이 재발한 경우로 예후가 좋지 않은 

것으로 알려졌다. 현재 아비가일의 복부 종양은 폐로 

번진 상태이며, 의료진은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

이르렀다고 전했다.

아비가일의 어머니 일렌 아리아스는“방사선 치료 

등 모든 항암치료를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었다. 이제 

딸의 생사는 신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

있다.”고 설명했다. 

프리포트 경찰서장 레이 개리베이는 지난 12월 프

리포트 경찰서에서 열린‘산타와의 팬케이크’행사에

서 아비가일을 처음 만났다. 그 자리에서 경찰이 되는 

게 꿈이라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레이는 소녀

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. 그리고 지난 7일 그는 아비

중국 춘절(설날) 기간 고향 사람들에게 1,200만 위안    

(약 177만 달러) 상당의 세뱃돈을 뿌린 통 큰 기업가의 

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.

지난 9일 중국 쓰촨성 이롱현 출신의 정다칭(60)은 헬

기를 타고 고향을 방문했다. 신장지역 천지그룹의 회장

인 그는 2006년 포브스 선정 중국 부자 146위에 오른 인

물로도 알려졌다.

올해 설에 그는 매우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. 고향을 

6세 소녀의 특별한 ‘경찰 임명식’

고향 어른들에게 세뱃돈 177만 달러 선물한 기업가

가일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성대한 명예경찰 임명식

을 거행했다.

프리포트 명예경찰에 임명된 아비가일은 꼭 맞는 전

용 경찰 유니폼과 의무장비, 총기벨트를 전달받았다. 

또 경찰관들 사이에서 당당히 경찰 선서도 했다. 경찰

서장 레이는“아비가일은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

지가 매우 강하다. 이 훌륭한 소녀는 명예경찰 행사에

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법같은 순간을 선물했다.”고 눈

시울을 붉혔다.

아비가일은 이 자리에서“제 몸에는 나쁜 놈들이 있

어요.”라며“저는 이‘나쁜 놈들’과 싸워 이겨 꼭 경

찰의 꿈을 이루겠다.”고 환하게 웃었다.

한시도 주인과 떨어지지 않으려던 반려견이‘가짜 

아빠’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. 지난 6일 동물전문매

체‘도도’는 반려견의 분리불안증을 단번에 해결한 

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했다.

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마크 페랄타는 11년 전 필라

델피아 보호소에서 4살짜리 퍼그 한 마리를 입양했

다. 쇼티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강아지는 그 날 이후 마

크 뒤만 졸졸 쫓아다녔다. 그런데 쇼티는 15살에 접

어들면서 분리불안증세가 나타났다. 잠시라도 마크

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고 울부짖으며 생떼를 부

리곤 했다. 출장이 잦은 마크가 집을 떠나면 그의 아

내 크리스틴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쇼티를 진정시키

려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다. 

어떤 것으로도 마크의 부재를 채울 수 없자 크리스

틴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. 마크와 비

슷한 모형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. 크리스틴은 베개로 

남편을 닮은 형상을 만들고 옷을 입혀 쇼티 옆에 놓

았다. 그러나 쇼티는 아빠가 아닌 것을 알아차렸고 더

욱 거세게 울부짖었다.

포기하지 않은 크리스틴은 핼러윈용품을 파는 상점

에서 실물 크기의 마네킹을 구입했다. 그리곤 마크가 

즐겨 입던 옷과 야구모자를 씌우고 심지어 문신까지 

똑같이 그려 넣었다. 마네킹에서 마크의 냄새가 나도

록 오래된 마크의 셔츠를 입히고 쇼티 옆에 가져다 

놓았다. 그러자 놀랍게도 쇼티는‘가짜 마크’옆에서 

잠이 들었다. 

크리스틴은“자기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쇼티가 마

네킹에게 홀딱 빠지자 마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

는 것 아니냐며 서운해했다.”며 웃었다. 

주인 닮은 마네킹에게 
속은 ‘껌딱지’ 강아지

방문한 날 한 학교 운동장에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

치를 베풀었다. 75세 이상 노인 1,000명을 위한 식사 테

이블 위에는 현금 홍빠오(세뱃돈) 다발이 쌓여 있었다.

일부 노인들은 직접 헬기에 올라 마을을 한눈에 둘러 

보는 호사도 누렸다. 

이 밖에도 에어컨 500대, 냉장고 100대, TV 100대, 세

탁기 등의 푸짐한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.

정 씨는 줄곧 고향의 발전을 지원하고, 고향 어르신들

께는 용돈도 두둑이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지역에 69개 다리를 건설하

고, 희망학교 5곳을 설립했다.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

고향의 인재 육성에 앞장섰다. 빈곤 지역 가정과 노인들

에게는 매달 200~300위안(약 45달러)씩의 위로금을 지

급해오고 있다.

이날 6만 위안(약 8,850달러)의 홍빠오를 받은 한 노

인은“꿈에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.”면서 기뻐했다.


